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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7774 강제추행치상등 사건

(배우 조덕제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등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9. 13. 배우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및 ‘피

고인이 A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으로 피

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및 일부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

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7774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배우로서, 피해자가 가제 ‘사랑은 없다’ 영화

의 여자 주연배우 ‘채은정’ 역을, 피고인이 채은정의 남편 ‘이기승’의 

역을 맡았음 

● 피고인은 2015. 4. 16. 23:30경부터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기

승이 채은정을 겁탈하는 씬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

츠의 뒷 부분을 절반 이상 찢어 등 부위를 대부분 노출시킨 후 피해자

의 뒤쪽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

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의 끈까지 완전히 끊어

내어 가슴 부위를 일부 노출시킨 후 어깨 위쪽으로부터 손을 넣거나 

옆구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약 3회 가량 등

산복 바지의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

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주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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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강제추행치상)

● 피고인은 2015. 7. 10.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

하고, 스포츠신문 기자와 피고인이 성추행하였다고 인터뷰하여 보도되

게 함으로써 출판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청에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음

(무고)

▣ 원심의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 강제추행, 무고(일부) 부분: 유죄 

● 상해(강제추행치상), 무고(일부) 부분1): 무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졌다는 것인

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없음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기각 [강제추행죄, 무고죄(일부)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아래와 같은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

이 없음

●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

1)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허위다』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상해 부분이 무

죄로 판단되면서 함께 무죄로 판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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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음

●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음

●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 아래와 같은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

이 없음

● 피고인이 강제추행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연기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판결의 의의    

▣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

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죄,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임


